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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을 적용하여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코로나 감염자 가족으로부
터 소개를 받은 연구참여자를 통해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12명의 참여자들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자료
가 포화 될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이 9개의 주제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조여들어오는 외압을 버티는 힘’,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 ‘위협적으로 증폭하는 감염 세포’, ‘불완
전한 변형 조직 세포’,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서도 한줄기 세포’,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적응력)’,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 ‘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 유지(항상성)’ 9개
의 주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증진과 자기 계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essential meaning of regenerative power 
experienced after living with COVID-19. In this qualitative study, phenomenology was used to 
understand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regenerative energy produced by living with COVID-19. The 
data of 12 subjects introduced by a member of a family with a COVID-19 infected individual were 
collected using a snowball sampling method and analyzed.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repeatedly to 
saturation. Experience of regenerative energy after living with COVID-19 was identified using 9 themes,
namely, 'the ability to withstand increasing external pressure', 'the ability to withstand potentially 
explosive internal pressure', 'the ability to generate immunity, 'the ability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adaptability)', 'the ability to survive on one's own (autogenousness)', 'the ability to maintain 
homeostasis', and the abilities to cope with the threats posed by 'remaining infected cells, 'incompletely
modified tissue cells', and 'stem cells in damaged tissues', Thes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self-reliance promotion and self-development of those living wit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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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2019년 말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

해 온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들어서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생존한 인류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
과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각자 나름 스스로 방안을 모색
해가고 있다[1]. 이것은 인류가 코로나19가 박멸되어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한계를 깨닫고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생존전략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유행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초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이 2019년 12월에 폐
렴 환자에서 확진된 이후,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에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그 후 2023년 1월 1일 0시
까지 전국에서 총 29,058,860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가 발생하였으며[2], 예방접종의 확산과 전파력과 사망
률의 감소화로 한국 정부는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일명 위드코로나 시대, With COVID-19)를 발표
하게 되었다[3].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한
동안 계속 인류의 곁에 머물 것이며, 백신만으로 100% 
바이러스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조치와 생활 접근 방식을 바꾸
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하기’ 즉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4]. 그
러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클론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에서는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 추
가 개편사항에 대한 적용을 22년 4월까지 잠정 중단 시
기를 거치게 되었고, 22년 9월에 비로소 실외 마스크 착
용 자율로 조정안이 발표되고, 이듬해인 23년 2월이 되
어서야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화된 절차를 거쳤다[2,3].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코로나19는 4차례의 
대유행과 예방접종 이후 오미클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집단 감염 재유행을 거치면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전
개가 유행과 소강을 반복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전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생에
서 인간은 승리할 수 없음 깨닫고 생존을 위해 차선책으
로 공존을 선택하게 되었고[1], 공존의 전략으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 관련 법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대
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판데믹으로 인한 이동

의 자유를 억압했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면서 감염의 
확진과 무관하게 비대면 생활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했고, 인터넷과 발달 된 인공지능의 세계를 학습하고 그 
상황에 스스로를 맞춰가는 일상으로 합류해 버렸다[5].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된 단절된 환경 속에서 스
스로를 격리하다가 비대면 활동을 시작하고, 감염과 죽
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기아급수적으로 
발달 되어가는 개인화된 문명의 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적응시켜 다시 삶을 유지해 내는인류의 복원력과 회복력
을 보고[6,7], 오히려 비대면 교육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
계들을 폭발적으로 만들어 내어 문명을 발전시켜 다시 
서서히 개방된 환경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는 더 성숙되
고 건강하고 성숙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
다. 이에 연구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선택
한 인류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과연 어떤 체험을 통
해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는 가운
데, 과연 우리는 성공적으로 판데믹 상황를 끝내고 생존
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능력이 그러한 변
화에서도 삶을 이어 갈 수 있게 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재생은 생물학적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복원되고 성장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재생 과정을 통해 유전체. 세포, 
개체, 생태계는 자연의 변화나 손상과 교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잘 견딜 수 있게 된다[8]. 재생(再生)은 ‘거의 죽
게 되었다가 되살아 남’, ‘상실된 생물체의 일부가 다시 
자라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9]. 세포 단위의 생명
체부터 인간까지 모든 종의 생명체는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10]. 이러한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코로나19 시대
를 살아내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만들어 내기까지 인간이 
원래의 상태로 되살아 내는 힘과 다시 그 상황을 극복해 
내어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재생력으로 볼 
수 있다. 

형태 발생적 과정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재생의 개념을 
본 연구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
운 세계를 만들고 있는[7] 총체적 의미의 인간에게 적용
한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과 교란을 일으킨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게 
된 현재의 인류가 어떤 근원적 에너지를 체험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재생해 내는 힘의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인간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살아 있는 경험을 현상
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인간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 남은 전략과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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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방되고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재행력의 근원을 파악하여, 미래의 삶에서 성공
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을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통해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B시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생력에 대해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그러한 재생력 체험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현상학적 질문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는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B시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생력 체험의 의

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11]을 적용
하여 위드코로나시대의 재생력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
해하고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 선정은 질적연구에서 적절성과 충분함이

라는 두 가지 원리를 근거로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
여자의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연구참여
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위
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알기 위
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증상이 경미하여 
재택 자가격리 한 사람은 포함시켰으나, 입원 및 시설 격
리자는 제외하였다. 적절성으로는 연구에 대해 가장 좋
은 정보를 제공해 줄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하는 것이
며, 충분성으로는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들을 충분히 풍
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가 포화상태에 달하도록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11]. 본 연구참여자는 B시 지역
주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하여 참여자로부
터 소개받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연구참여자 선정 
요건에 부합한 지 확인한 후 부합한 자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가 된 시점이 참여자 수의 
마지막 결정 시점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총 8

명를 선정되었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
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진행절차, 자료수집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와 참여동의서를 작성한 대상
자에 한해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9.08세, 
코로나 감염여부로 감염 5명, 비감염 7명 중에 1명은 밀
접접촉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Partici
pant Gender Age Religion Occupation Infection 

status

1 Male 41 None Office worker

Not-infected
(Close contact 

with an infected 
person)

2 Female 48 None Teacher Not-infected

3 Female 49 None Travel agency Not-infected
4 Female 49 None Instructor Not-infected

5 Female 25 None Nurse Not-infected
6 Female 22 None Nurse Infested

7 Female 55 Christian Instructor Not-infected
8 Female 39 Buddhist Housemaker Infected

9 Female 29 None Employee Infected
10 Female 23 None Student Not-infected

11 Male 26 None Student Infected
12 Male 63 Christian Employee Infected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반구조화 설문지와 심층면담를 통해 자료가 포화 될 때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른 사
람들의 경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성하거
나’ 풍부해질 수 있다[12]. 1차 전화 면담한 후 심층면담
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면담 장소와 시간은 참여
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
화상담을 하였고, 참여자의 집이나 대학연구실에서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질문, 포화되는 정도에 따라 4명에서 
10명 내외로 면담자를 구성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자
료가 포화될 때까지 12명의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2~3차
례 걸쳐 일대일 면담한 결과 개념이 포화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위드코로나 시대에 
하고 싶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들에 대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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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합니까?”와 같은 질문이 사용되
었다. 면담시간은 60분에서 120분, 평균 90분 정도 소
요되었다. 

연구자 2명은 일대일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면담 시 
연구참여자의 표정과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연
구자의 느낌과 생각을 현장 일지에 상세히 기술하였으
며, 면담내용은 2명의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2.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윤리적 측면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면담방법 및 
녹음과정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자발적인 참
여 의사가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
보가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연구 도중에
도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참여자를 구분
해 낼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 
의해서만 다뤄졌고, 본질적 주제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
들과 논의할 때는 포함하지 않았다. 

면담 전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 대해 수집
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
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다.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집된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별도로 보관되는 것과 연구 종료 후에는 녹음 
파일과 수집된 자료는 폐기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에 기여하는 점과 
면담 소요시간,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연구 참여 중간에 거절할 수 있음
을 확인시켜주고, 연구 참여동의서를 서면으로 자발적으
로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면담 시행 
시 다과를 제공하였고, 면담을 마친 후 소정의 선물을 증
정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밴 매넌(van Manen)[11]’ 

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론이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에서 자신

이 체험한 것에서 의미를 도출해내고 분석해서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상학은 경험의 본
질을 이끌어내는 서술적, 반성적, 해석적 및 개입적 연구
방법이다. 경험은 사물, 진리, 또는 가치가 형성되는 순
간,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 실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다
[14]. 이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이 어떠한지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과 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밴 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이 이들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체험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았다. 밴 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
적 방법론은 일상의 생생한 체험 내에서 교육학에 근거
를 둔 개념의 탐색으로 시작한다. 반성, 글쓰기와 글쓰기 
및 주제분석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생생한 체험의 본
질이나 의미를 서술하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12명의 질적 자료를 분석을 통해 결과
를 도출하였다. 밴 매넌은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하여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11].

첫 번째 단계는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과정단계이고, 
연구자의 관심을 강하게 끄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
고, 현상의 의미를 파악할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꾸준히 연구현상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현상학에서의 물음은 우리 실존의 핵심에서 따져 묻는 
것이다. 이 물음은 분명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성질 중 어떤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물 자체로 되돌아가 계속 되물어져
야 한다[11]. 본 연구자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
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로 현상학적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는 실존 탐구의 단계이고, 연구 현상을 실제로 
조사하고, 참여자와 연구자의 체험을 기술하거나 어원 
및 관용구를 추적하고 현상학적 문헌과 문학 및 예술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 단계이고, 
주제 분석과정을 거쳐 현상의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반성적으로 수용하고 명료히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이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는 내재 된 것을 밖으로 끌어
내어 언어를 통해 종이에 옮겨 고정하는 것으로, 연구참
여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
기는 인간 경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주지하게 함으로써 
이에 반성되지 않았던 현상들에 보다 풍부한 의미를 드
러나게 한다[14].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에서 주제적 측면을 
밝히고 주제 진술을 도출하는 주제 분석과정을 거쳐, 주
제분석과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반성함으로써 연
구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제를 결정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면담내용을 여러 번 읽은 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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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 분류하고 주제를 정하고,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 중에서 공통적이거나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을 찾아
내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경험의 주제를 횡간 접근법
을 사용하여 범주화하는 단계를 통해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 자료의 타당성 문제를 도출과정 중 지속적으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자료에 대
한 대표성 점검, 연구자가 사례에 미치는 영향 점검, 자
료의 출처와 방법에 대한 트라이앵귤레이션, 근거의 가
중치 부여 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측면의 자질 확보과
정을 통해 결과의 완성도 수준은 일관성, 신빙성, 엄격
성, 진설성, 공명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15] 연구자는 결
과 도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주제의 대표성 점검을 위해 위드코로나 시대의 
체험한 참여자를 다양하게, 사건과 활동을 영역을 다양
한 측면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사례 수를 증가시키고, 의
도적으로 반대사례를 검토하고, 누락된 집단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영향에 대해 연
구자는 참여자들의 현장에 충분히 머물되 현장이 연구자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장 밖에서 시간을 보내
는 등 동화되지 않도록 분석 전에 연구자를 현장에서 스
스로 분리시켰다. 트라이앵귤레어션은 연구자를 초점으
로 분석의 진실성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를 위해 연구자 
2인은 자료분석을 위해 자료가 보강될 때 마다 의견 수
렴과 분석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연구 결과 주제까
지 총 5차례의 주제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쳤다. 자료의 
가중치 부여 작업은 연구참여에 적극적이고, 표현력과 
언변이 좋고, 사건과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일부 참여자의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고,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해 참여자와 공유하고 대화하며 
참여자에게 반성적 고찰을 할 수 있도록 분석과 도출과
정을 공유하여 그들의 반응을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하는 
절차를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의 일관성과 신빙성, 진정
성, 공명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반성

은 어떤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며 어
떠한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의미 구
조를 반성적으로 수용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요구
된다[14]. 연구자는 자료에서 주제적 측면을 밝히고 주제
진술을 도출하는 주제 분석 과정을 거치며, 주제 분석과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반성함으로써 연구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제를 결정한다[11] 본 연구에
서는 2명의 연구자가 면담내용을 여러 번 읽은 후 비슷
한 내용별로 분류하고 주제를 정하고, 참여자들이 진술
한 경험 중에서 공통적이거나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경험의 주제를 횡간 접
근법을 사용하여 범주화하는 단계를 통해 거쳤다. 

본 연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주제가 확인됨으로써 9개의 
본질적 주제와 격리 종류가 도출하여, 근본적 실존체 3
개로 구분되었다. 도출된 본질적 주제 9개는 ‘조여 들어
오는 외압을 버티는 힘’,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 
‘위협적으로 확산하는 감염 세포’, ‘불완전한 변형 조직 
세포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 한줄기 세포’, ‘스스로 대
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추
는 능력(적응력)’,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
력)’, ‘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 유지(항상성)’ 등이었
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
었다. 

3.1.1 조여 들어오는 외압을 버티는 힘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압사 직전의 생존

력 <조여 들어오는 외압을 버티는 힘>과 같이 외부로부
터 조여 들어오는 외압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
해 대응하여 버티는 힘으로 직장에서 강요받고,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와 따가운 주변인들의 시선, 수
업 방법도 정해 주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마스크 필수 착용, 가게 영업 단축, 거리두기 시행하면서 
예전의 인간관계가 차단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
분으로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들과 
가족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 세계
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상실한 예전 세상을 그리워하
면서 스스로 다 잡아서 헤쳐 나아 가야만 한다는 생각으
로 죽지 않으려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외부압력에 대
한 자신의 경계 안에서 밖으로 죽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해
서 밀어내는 외압에 버티는 생존력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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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강요, 수
업방식(대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녹화 등)을 학교에
서 정해 줄 때,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
구들과 만남이 줄었고 명절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 같다(참여자 1, 7, 11)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강요된 정부의 정책, 기침하
면 바이러스 자체인 것 같은 따가운 주변인들의 시선, 
조여 들어오는 외부압력에 압사당할 것 같다. 코로나 백
신 접종, 예방접종(1차, 2차, 3차), 죽지 않고 끝까지 살
아남기 위해 마스크 필수 착용, 가게 영업 단축, 거리두
기 시행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참여자 3, 
4, 5, 6, 8)

코로나 시기 초반에는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피를 토하
는 사람, 시체) 등을 보고 무서웠고 우리나라에 감염자
가 점점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문자로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장
소들이 나열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증가했다. 실제
로 환자가 다녀간 곳이 내가 간 곳과 겹쳐서 방안에서 
격리된 채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다(참여자 10).

다양한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거짓 정보나 혼란스러운 
정보에 대한 외압이 증가했고 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규
제 조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을 증가시
킨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관계 단절되었다(참
여자 11, 12)
 
3.1.2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압사 직전의 생존

력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과 같이 농축되어 튀어
나오는 내압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견디
는 힘으로 스스로 외출자제 및 식당 이용의 제한, 외출자
제, 모임 자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 된 외출로 인한 스트
레스 가족을 보호해야겠다는 스트레스로 폭발할 것 같지
만 참고, 견뎌야 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는 스스로 압박감과 성생활과 외출을 자제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타인과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절이나 친구들 생일에 주변 지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감정이 컸었지만 참아야 하고, 사회적 거
리두기로 인간관계 단절되어도 견뎌야 하고 스스로 다 
잡아서 헤쳐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내부압력에 대
한 자신의 경계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보호막을 휘 감
싸는 내압에 견디는 힘으로 생존력으로 볼 수 있다.

스스로 외출자제, 대중식당 이용의 제한, 외출자제, 모
임 자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 된 외출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을 보호해야겠다는 스트레스로 폭발할 것 같지만 
참고, 견디어야만 했어요(참여자 4, 6, 8)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는 스스로 압박
감이 있었고, 대면 수업을 못 하는 경우 학생들이나 학
교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참아야만 했다(참여자 7)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
고 밖을 못 나가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예전 시절이 그립다. 명절이나 친구들 
생일에 주변 지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감정이 컸
었고 참아야 하고, 손 위생과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참여자 10)

다시 코로나 이전 세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스스
로 다 잡아서 헤쳐 나아가야겠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새로운 일상생활을 견뎌 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관계 단절되어도 견디어야 한다(참여자 12)

3.1.3 위협적으로 증폭하는 감염세포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줄기세포와 같은 

복원으로의 갈망 <위협적으로 증폭하는 감염 세포> 과 
같이 확진자들이 증폭될수록 확산되는 음모론과 유언비
어 추측성 발언들이 퍼지면서 안전한 상황에서도 위협을 
받고 불신이 확산되고,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에 나도 모
르게 걱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빠른 확산에 두려움
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빨리 새로운 백신이 나오
기를 바랐고, 백신개발과 조력하는 사람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코로나 확산 전에 백신 접종에 대한 두
려움과 심리적 과민 반응과 심리적인 위협이 있었고, 코
로나 확진자는 사람 간에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전 세계
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되었다. 원하지 않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
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언택트 문화, 손씻기, 등 모두가 
노력해야만 하고, 내가 먼저 확산을 막기 위해 조심하겠
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생산되는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을 제어하고자 
백신 개발에 노력하는 사람과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불신
이 확산되고, 제어되지 않고 증가하는 확진자의 증폭이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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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증폭될수록 안전한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였고,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는 음모론, 순식간에 
무엇보다 가장 큰 확산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
움과 심리적 과민 반응 등 유언비어의 발생이다. 유언비
어나 추측성 발언들이 퍼지면서 안전한 상황에서도 심
리적 위협을 받고 백신에 대한 불신의 확산이 가장 컸던 
것 같다.(참여자 3, 9)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감염재생산지수와 늘어나
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에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음
을 깨달았다, 백신개발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빨리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를 바랐고, 백신접종을 격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었던 접종이지만 접
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엄청났고, 이상반응
의 종류는 대게 경미하거나 심리적요소가 컸다. 다른 나
라에만 감염 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엔 감염 환자
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1명에서 2
명, 2명에서 5명으로 점점 확산되는 감염자 수에 놀랐
으며, 대규모 감염 사태를 보고 빠른 확산에 대한 두려
움을 느꼈다. 주변 지인들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내 주변
까지 다가온 것 같아서 무서웠다.(참여자 4, 9, 10)

확산을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 실습하는 병원에서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
이 있는 환자에게 바이탈을 재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코로나 환자로 확진되었다, 코로나에 감염된 타인으로
부터 비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코로나는 사람 
간에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
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했다(참여자 5, 
6, 8)

원하지 않는 코로나 확산과 감염 재생산지수가 우려되
고, 확산을 막기 위해 언택트 문화, 손 씻기 등 모두가 
노력했었고, 막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조
심해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참여자 7, 12).

3.1.4 불완전한 변형 조직 세포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줄기세포와 같은 

복원으로의 갈망 <불완전한 변형 조직 세포>과 같이 근
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되었고, 비대면 
음악회와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됨으로 혼란스럽고 온라
인 학습과 같이 수업의 형태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전파될수록 변이 바이러스, 오
미크론 등 변형된 바이러스가 출현하였다. 심하면 사고
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형태가 변형

되었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고 복잡해졌으며, 건물 출
입 시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
야 하는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었다. 일상생활이 예전 같
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에 기계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하
고 삭막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와 
수업, 음악회 일상생활과 의료기관이용 등 예전 같지 않
은 일상생활을 경험하였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예전 같지 않은 
일상생활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근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되었고, 참여
한 음악회(콘서트)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비대면 음악회
의 평균화되었다. 대학교 입학이 지연되었고 모든 수업
이 비대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
다. 시험이나 과제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었다. 또한, 초반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움이 컸었다. 온라인 학습과 같이 수업의 형태가 변
경되었고 그로 인해 초기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것 같다(참여자  1, 4, 10, 11).

전파될수록 제2, 제3의 변형된 바이러스의 출현소식과 
코로나 증상에 대해 글로 봤을 때 독감과 비슷한 줄 알
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미묘하게 다른 증상이었다. 코로
나의 대표적인 증상 중 목감기는 평소 감기 증상과는 다
르게 또 다른 증상의 목의 통증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가 변종 바이러스이듯 앞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계
속 코로나 외에 오미크론 등 변형된 바이러스로 출현할 
것이다(참여자 3, 5, 6, 7, 8).

심하면 사고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형태가 변형되었고,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보건소 진료 또한 잠정중단됨으로 고령자, 저소득층, 섬 
지역주민들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야간진료가 가능했
고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이 어
렵고 복잡해졌으며, 자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함에도 의
료기관접근 시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여러 단계 과정
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었다. 일상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에 기계적이고 인간적이
지 못하고 삭막해진 것 같다(참여자 9, 12)

3.1.5 근간이 무너진 조직속에서도 한줄기 세포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줄기세포와 같은 

복원으로의 갈망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서도 한줄기 
세포> 와 같이 기존사회 소멸과 새로운 사회 생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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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코로나로 기존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지역사회 특유

의 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 기회의 소멸함으
로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세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
로 인해 많은 가게가 폐업으로 이어졌다. 대면으로 시행
되는 행사나 프로그램 또한 없어지고 비대면으로 접하게 
되고, 감염 초반에는 마스크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었
던 상황이 있었지만, 복잡한 의료기관 이용 절차보다 원
격의료는 편리했었고, 불편한 규제들이 익숙해지고, 이
제는 마스크 구매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
진 방역 시설과 의료시설이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는 완화되었지만, 기계식 인터넷은 남아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기존사회 소멸
과 새로운 사회 생성과 같이 재생력의 형태는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특유의 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 기
회의 소멸함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세계, 사회적 거
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많은 가게가 폐업으로 이어졌다. 
대면으로 시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 또한 없어지게 되
었고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식
당 이용 시간에 제한이 생겼고 그로 인해 술집과 같이 
늦은 시간 영업이 불가피한 직업군의 많이 사라졌던 것 
같다.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참여자 7, 9, 10, 11).

복잡한 의료기관절차보다 원격으로 진료는 편리했고, 
불편한 규제들이 익숙해지며, 느슨해진 자기방역에 대
한 의지 소멸현상이 차츰 늘어났다..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보건소 진료 또한 잠정 중단되었다. 코
로나바이러스에 걸린 후 8일 정도 앓고 다 나았다. 감염 
초반에는 마스크 사재기로 인해서 마스크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마스크 구매를 
하지 않는다(참여자 3, 4, 5, 6, 10).

코로나로 인해 많이 제한되어있던 것들이 코로나가 점
차 종식되어 풀리면서 조금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 코로
나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겼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 줄어들었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줄어들었
고 이제는 이겨내야 하고, 식당에 가서도 기계식으로 주
문해야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주문하는 옛날이 그립
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기계식 주문과 인
터넷 주문은 남아 있다(참여자 6, 10, 12)

3.1.6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력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과 같
이 스스로 방어방법 탐색하여 면역력 증진행위를 하였
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음식과 비타민, 음식과 
약물을 챙기기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영양공급
과 운동을 하였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영양이나 운동, 생활 습관에서 면역을 강화하
거나 상대적으로 감기와 같은 하위 질환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경우도 있고, 스스로 면역을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인공적으로 면역 강화할 수 있는 약제나 
면역 방법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언론과 광고에서 면역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1, 
2, 3차 예방접종을 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
었다. 코로나 PCR 검사를 검사하고 코로나 진단받고 자
가 치료하였고, 건강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역기능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스스로 방어방
법 탐색하여 면역력 증진행위에 치중하므로 재생력의 형
태는 면역으로 볼 수 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건강식품 섭취가 늘었다. 
비타민 챙겨 먹으면서 면역에 강하다는 음식과 약물 챙
기기,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영양을 골고루 섭
취하였다(참여자 3, 8, 10).

운동도 꾸준히 하여 면역력 키우기,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홈 훈련을 하였다(참여자 8, 10).

감기인 줄 알았는데 건강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코로나 PCR 검사를 한 달 이상, 수차례 해 왔지
만, 음성이었는데 원인불명의 열로 진단받고 발열은 
37.8~39.2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했다. 코로나 진단받고 
자가치료하였고, 건강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역기능
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참여자  9)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집중하
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기와 같은 하위 질환에 대한 면역
이 생겼던 것 같다. 스스로 면역을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음식이나 생활습관에서 면역을 강화하게 하거나 
인공적으로 면역강화할 수 있는 약제나 면역방법에 관
심이 높아졌다(참여자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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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예방접종(1차, 2차, 3차), 코로나에 걸리지 않
기 위해 혹은 코로나 증상을 경감하게 하려고 백신을 3
차까지 접종하였음. 백신 접종도 항체 형성이나 면역에 
있어 중요하나 이번 위기를 통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
기, 모이지 않기 등의 중요성이 더 부각 됨. 백신이 개발
되고 난 후 초반에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건강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였다(참여자 5, 6, 7, 10).

면역 체계에 관한 관심, 계속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모
든 언론에서 특히 광고에서 변화된 면역력 강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이에 발맞춰 정부의 홍보방송
과 업체의 광고들은 전광판을 덮고 있었다(참여자 1, 
4).

3.1.7 변화환경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적응력)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력 <변화환경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적응력)> 과같
이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맞추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하였
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근무 형태에 대한 생각과 빠른 
판단이 빠른 적응을 하여 줌수업, 구글클래스 활용, 미트 
활용을 하였고, 처음에 어렵던 온라인 수업이나 녹화수
업이 재택근무 등의 장점으로 더 편해졌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 DIY(DIY는 전문 업자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생활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
들고 수리하는 개념으로 "너 자신이 직접 만들어라"라는 
뜻) 미니어처 하우스 만들기 같은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고 하였다. 코로나 19 초반에는 강조한 손 씻기, 마스크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답답하고 불편하였으나 시
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스크를 안 하면 오히려 느낌이 
이상할 정도로 적응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수 
제한, 의료기관이 아닌 것에서도 발열체크에도 익숙해졌
고,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마음가짐과 
행동 수정이 있다고 하였고, 모두가 순탄하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적응이 어려운 사람도 있었으며, 사회적 거
리두기가 완화되어 적응하기 쉬운 것 같고, 이제는 적극
적으로 적응할 시기라고 하였다, 변화에 대한 생각과 사
고,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변화에 대해 
모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
각하는 점도 있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환경변화에 적
합하게 맞추어 나가는 능력(적자생존)으로 재생력의 형
태는 적응으로 볼 수 있다.

변화된 근무 형태에 대한 빠른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여 줌수업, 구글클래스 활용, 미트활용. 처음에 어
렵던 온라인 수업이나 녹화수업이 재택근무 등의 장점
으로 더 편해짐.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비대면 수업에 익
숙해질 수 있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무료
함을 달랬으며 DIY, 미니어처 하우스 만들기 같은 새로
운 취미가 생겼다(참여자 1, 2, 7, 10).

초반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편했으
나 점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마스크가 나중
에는 안 쓰면 이상하게 느껴졌고, 계속 지내다 보니 적
응이 되었다. 마스크를 처음에 착용했을 때는 너무 답답
했는데, 2년 정도 마스크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점 마스
크 끼는 것에 적응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
크 착용에 대한 적응. 외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것과 타인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일지라도 손 
위생을 하는 듯 개인위생을 챙기는 행동이 적응되었다. 
외출 후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시대에 강조
한 것들에 적응하였다(참여자 3, 4, 5, 6, 7, 8, 9, 10, 
11).

이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가짐. 손 소독제
나 물티슈, 대중교통 등의 사용할 때 창문 열기 등에 적
응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수 제한, 유흥시
설 이용 제한, 음식점과 편의점 이용 시간제한 등 일상
에서 가장 크고 많은 요소가 제한되었다. 의료기관이 아
닌 곳에서 발열체크를 하더라도 익숙해졌다(참여자 3, 
4, 9, 10).

제한에 대한 적응은 비교적 어려웠고 서툴렀지만, 코로
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적응
이 된 것 같다. 현재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 다시금 일
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적응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와 이
전 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해서 적응하기 어렵다. 요즘은 
밖에 나가기 사실상 두렵다. 예전 같지 않고, 비대면 시
기가 길어서 이제 나름 비대면으로 적응해서 인지 사람
들이 과감해지고 기계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다. 
적응해야 하지만 걱정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응해
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참여자 10, 11, 12)

3.1.8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력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 과같
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재워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앞으로 더 위험한 질병환경에 처해도 지금처
럼 방어하면서 재택근무와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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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나름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집에서 홈트를 하고 
유투브 등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 
때 비타민 챙겨 먹고, 빠르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서 
병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바이러스 대응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
기 등 건강관리 잘할 것이고 새로운 생활방식 습관이 자
리 잡았고, 생존하기 위해, 위협적인 환경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스스로 살기 위
해 채워서 자생력을 부여함으로 재생력의 형태는 자생으
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위험한 질병환경에 처해도 지금처럼 방어하
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름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 집
에서 홈트를 하고 유투브 등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아프
거나 이상이 있을 때 빠르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서 
병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바이러스 대응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
기 등의 새로운 생활 방식 습관이 자리 잡았다(참여자 
3, 4, 11).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재
택근무하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거나, 온라인수업과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찾아서 종전에 외부활동한 
것과 유사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외
부활동들을 지양하게 되어 실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
미들이 많이 생겼다(참여자 1, 2, 7, 6, 10).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비타민 챙겨 먹고 음식과 약물 챙
기고 스스로 몸을 강하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꾸준히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였다. 약도 챙겨 먹고 건강보조식
품 먹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리를 하였다(참여자 
5, 7, 8, 10).

개인위생에 있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조심해 왔던 것 같
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세 가지만 잘 
지켜도...코로나 확진까지 저도 늦게 확진자가 되었다. 
확진자를 매번 접촉하는 일상이었지만 늦게 확진이 된 
것은 지자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매번 
챙겨보며 급격히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관심을 두고 숙
지하며 귀 기울임으로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백
신 접종을 통해 나의 감염과 동시에 타인의 감염 예방함

으로 공중보건에 개인이 힘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손위생 같은 개인위생을 철
저히 하여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참여자 5, 9, 
10).

코로나 시기에 변해버린 많은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
다. 이를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취
미 생활을 통해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각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위협적인 환경에서 지금 현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보호막을 둘로고 가족을 
먼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참여자 10, 12).

3.1.9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력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 과 같
이 자신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코로나 19 초반에는 집에만 있어서 비대면 수
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업무와 취미생활, 건강과 경제사
이, 경제적 거리두기와 사뢰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
활 균형이 무너졌고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
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직장생활, 건강관리, 수업 등 균
형을 맞추고 균형잡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예방접종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위생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일상회복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균형을 맞
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것을 부러
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으며, 강제적인 
격리와 거리두기로 예전 같지 않고 부족하고 적당한 선
에서 미완성 상태로 봉합된 적당한 거리로 균형을 유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한 균형유지를 위해 
균형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으로는 자신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재생력의 형태는 균형
으로 볼 수 있다.

업무와 취미활동에 균형이 무너짐. 집에만 있어서 초반
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렸으며 비대면 수업에 집
중을 못했다.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거리두기와 사회
적 거리두기가 힘들었고, 타의에 의해 떨어져 지내는 것
이 힘들었다. 수업에 더욱 집중해서 학업 관리에 소홀해
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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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uman regenerative energy of the living with COVID-19
Fundamental 

existential theme Essential theme Confirmed theme Type of 
regenerative energy

The power to 
survive even on 

the brink of 
death

'the ability to withstand tightening external 
pressure'

The strength to endure in order not to die 
from the tightening external pressure external pressure

the ability to withstand explosive internal 
pressure

The power to withstand the internal pressure 
of being concentrated and sticking out. internal pressure

The desire to 
grab hold of 

stem cells and 
restore them.

 the infected cells that threateningly amplify Infected people multiplying at an 
unstoppable rate amplification

 the incomplete modified tissue cells A bleak form of daily life that is not like 
before. transform

the stem cells even in tissues with broken 
foundations'

Creation of a new society that came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existing society circulation

The human 
vitality displayed 

with supreme 
power

the establishment of self-defense immunity that 
responds to themselves'

Improve your immunity by exploring your 
own defense methods immune

the ability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adaptability)

Ability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survival of the fittest) adaptation

the ability to survive on one's own 
(autogenousness) Gives self-reliance to live on one's own self-reliance

the ability to maintain the balance of the 
internal environment from the outside 

(homeostasis)

Maintain a stable and consistent environment 
myself balance

믹으로 인해 건강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어려워졌던 것 같다(참여자 1, 7, 9, 10, 11).

반목과 서로의 탓을 하던 위태로운 상황의 정치, 지역사
회, 사람들이 그래도 깨지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루어 있
음에 감사하는 요즘. 생활의 균형, 직장생활에서의 활동 
등에 균형을 맞추고 비상시 양쪽에서 불이익이나 손해
를 보지 않게 조정하였다(참여자 3, 4).

건강에 대한 균형이 생긴 것 같다. 꾸준한 운동과 예방
접종을 통해 건강 지키기, 전 국민 접종률이 오르고, 확
진율은 느렸지만 감소하였고, 확진자 중에서도 사망, 중
증도로 분류되는 사례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접종률이 높아짐에 나와 타인을 함께 보호하고, 백신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개인위생방역수칙을 잘 준수
함에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 또한 모두가 함께 균형을 이
루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참여자 5, 8, 9).

바이러스로 인한 강제적인 격리와 거리두기가 이제는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 균형 있는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것 같다. 예전 같지 
않고 적당한 거리두기로 균형이 맞추어지고, 어색한 거
리두기로 이완성 상태로 봉함된 듯한 적당한 거리로 점
차 상황에 익숙해지며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했고, 
가족 이외 환경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간에 균형과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이 확보되어야 균형유지가 
된다고 본다(참여자 7, 8, 10, 12).

3.2 현상학적 글쓰기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드러난 재생력의 종류와 의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
험으로는 코로나를 겪고 난 후 압사 직전의 생존력으로 
외압과 내압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압은 다방
향으로 조여 들어오는 외부 힘에 대응하여 버티는 힘으
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외부로 작용하는 힘이다. 위드코
로나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힘으로 외
부압력에 대한 자신의 경계 안에서 밖으로 죽지 않으려
고 힘을 다해서 밀어내는 힘으로 외압에 대응하여 버티
는 생존력으로 볼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내압은 
압사 직전에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과 같이 농축되
어 튀어나오는 내압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기 위
해 견디는 힘으로 스스로 외출자제 및 식당이용의 제한, 
외출자제, 모임자제,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일상생활을 
견디어낸 힘으로 자신이 스스로 내부압력에 대한 자신의 
경계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보호막을 휘감
싸는 내압에 견디는 생존력으로 볼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재생력 체험으로 줄기세포와 같은 
복원으로의 갈망을 경험하였으며, 위협적으로 확산하는 
감염세포, 불완전한 변형조직세포,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서도 한 줄기세포를 경험하였다. 

위협적으로 증폭하는 감염세포로는 살아가는 사람들
은 확산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퍼지는 감염세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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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들이 증폭되었고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한 
바람과 유언비어로 안전한 상황에서도 불신은 확산되었
고,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에 걱정하고 증가되는 감염재
생산지수와 제어하고자 백신개발에 노력하는 사람과 막
을 수 없는 속도로 생산되는 확진자의 증폭이라고 하였
다. 불완전한 변형조직세포로는 근무 형태의 변화로 인
한 재택근무 활성화되었고, 비대면 음악회와 비대면 수
업으로 변경으로 혼란스럽고 온라인 학습과 같이 예전 
같지 않은 일상생활 형태가 변형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
다. 근간이 무너진 조직속에서도 한 줄기세포는 코로나
로 기존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가게가 폐업으로 이어
졌고 예전의 삶이 무너지고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 비
대면으로 근무와 수업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기계
식으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줄기세포와 같이 기존사회 소
멸과 새로운 사회 생성이라는 순환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는 인간의 초월적
인 생명력으로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적응력), 스스로 살아가
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
지(항상성)를 경험하였다.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
역력 구축으로는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과 같이 스스로 방어방법에 대해서 탐색하며 음식과 약
물, 운동에 관심이 많고 언론과 광고에서 면역력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고,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면역력 증진행위를 하였다.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
추는 능력(적응력)으로는 처음에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초기에는 불편하였고 어렵던 온라인 수업이나 녹
화수업이 재택근무 등의 장점으로 더 편해졌고,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근무 형태에 대한 생각과 빠른 판단이 빠
른 적응을 하여 줌수업, 구글클래스 활용, 미트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맞추어 나가
는 능력(적자생존)으로 재생력의 형태는 적응으로 볼 수 
있었다.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으로는 
앞으로 더 위험한 질병환경에 처해도 지금처럼 스스로 
자기방어를 잘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잘하면서 재택근무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견뎠으며, 건강유지 증진 차원에서 운동과 아
프거나 이상이 있을 때 비타민을 챙겨 먹었고, 빠르게 약
을 먹거나 병원을 가서 병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
다.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로는 코로나 
초반에는 비대면 수업과, 업무와 취미 생활, 건강과 경제 
사이, 경제적 거리두기와 사화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
생활 균형이 무너졌고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

었지만 예전 같지 않고 부족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적
당한 선에서 미완성 상태로 봉합된 적당한 거리에서 직
장생활, 건강관리, 수업 등 균형을 맞추고 균형 잡힌 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는 이차적인 여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었다. 코로나는 일차적인 충격파 지진이라면 위드코로
나는 이차적인 충격파로 여진으로 볼 수 있다. 위드코로
나 시대가 약한 것 같지만 일차적인 코로나보다 더 위험
할 수 있다. 이차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으로 변
화된 환경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공적
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분노 
폭발하거나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착화되어 집
에만 거주하는 은둔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구하면서 병
리적인 우울증 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개인과 사회구성원, 국가 차원에
서 서로 감싸 안으면서 공동운명체로 제도적인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
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전과 다른 일상생활과 자신의 의지
와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견디면서 생존
전략을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모든 사
람에게 위로와 찬사를 전하고 싶다.

4. 논의 

재생은 상실한 조직이나 기관이 새로 자라는 것을 의
미하므로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인 재생력의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재생력 경험이 어떠한지
를 탐색하기 위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대상자
로부터 재생력 체험을 해석학적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도출된 9개의 본
질적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압사직전의 생존
력>으로 외압과 내압을 경험하며, 외압은 다방향으로 
<조여 들어오는 외부 힘에 대응하여 버티는 힘>으로 위
드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경계 안에서 외부로 작용하는 
밀어내는 외적인 힘이다. 외압이 작용할 때 각각의 사람
마다 외압에 견딜 수 있는 붕괴압력지수에 따라 붕괴하
기도 하고 붕괴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 베티 뉴만[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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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외적 환경은 대 인간, 자연등의 영향력을 말하
며, 이러한 영향들은 대상자의 경계밖에 있으며 개인 대
상자는 외부환경이 직장동료나 가족원과 같은 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부환경이 영향을 받는 것은 나이팅게일의 이론에
서 볼 수 있다. 나이팅게일 이론[17]에서 환경은 모든 유
기체의 생명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상황과 힘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강한 환경과 간호와의 상호작용
이 나이팅게일 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나이팅게일 
시대에는 비위생적인 상황과 질병이 매우 큰 위험 요소
로 부각되던 시기였으므로 외부적 영향과 상황들이 질병
이나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외부적
인 환경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는 대응지침으로 손씻기, 마스크, 작용, 
사회적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등의 단계를 수정 보완하면
서 지속적으로 통제하였다. 각종행사와 프로그램은 축소 
또는 중단하는 일이 많았지만 공익을 위해 정부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역경을 경험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
월 11일에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코로
나19를 사상 세 번째 팬데믹(Pandemic, 범유행)으로 선
언하였다[18]. 이 시점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건강위기
가 급속도록 확대되었고, 세계적 확산 사태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경 간 이동 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비의 위축 등으로 전 세계 국
가의 진단 방역 전염 차단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취득 등
의 대응을 요구했다. 코로나 시대에 외적 압력을 경험했
다는 말은 외적인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과 유사하다. 스트레스는 17세기에 역경, 어려움을 지
칭하는 단어로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스트
레스는 “어느 고형물체가 외부의 힘에 압도되어 물체 표
면의 연속성을 잃게 된 상태‘라는 물리학 용어로 쓰였다. 
한스 셀리에[19]는 스트레스를 ’개체에 부담을 주는 육체
적, 정신적 자극이나 이러한　자극에 생체가 나타내는 반
응‘으로 새롭게 정의하였고, 스트레스는 경보, 저항, 소
진 단계가 있으며, 오랜기간 강한 스트레스로 소진기에 
들어가면 질병이나 조직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코로나 이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가
항력적인 압력에 시달려왔고, 외압으로 인해 질병이나 
조직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상흔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위로와 온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
겨지므로 다양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시켜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소통 채널과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압사 직전의 생존
력>으로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과 같이 <농축되어 
튀어나오는 내압을 견디는 힘>으로 스스로 내압을 다스
리기 위해 견디는 내적인 힘으로 볼 수 있다. 베티 뉴만
[16]의 모형에서 내적 환경은 대상자의 경계 내에 순수하
게 포함된 모든 힘이나 상호영향력을 말한다. 주어진 시
간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힘으로서 인간의 정
상 방어선을 방해하고 체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 내적, 대인관계 그리고 인간 외적 스트레스원
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개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인간 내적), 개체 간에 일어나는 자극 요인(대인관
계), 체계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인간 외적)에 의
해서 체계의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원을 조절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각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버티는 힘과 견디는 힘이 다르지만 인간의 잠
재적인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내적인 보살핌과 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칼 램섬 로저스(Carl Ransom 
Rogers)[20]는 내면적 주관이 외부 자극을 해석하는 방
식으로 내면세계’와 ‘외부 환경’은 본래부터 서로 교차,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인본주의적 치료는 외부
환경이 주관적 세계에 미치는 좋고 나쁜 영향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코로나 시대에는 일상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사회와 반사회적으로 외톨이로 살아
가거나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
축된 에너지를 감압시키는 문화의 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내부적 
환경이 영향을 받고, 외부적 환경에 대한 내부적 환경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부적 환경에 대한 세심한 돌
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
는 모두 아픈 사람이고,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므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하는 에너지를 다독여야 하는 시
기가 지금이라고 여겨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줄기세포와 같은 
복원으로의 갈망>으로는 증폭, 변형, 순환을 경험하며, 
위협적이고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증폭하고, 예전 같지 
않은 변형된 일상생활과 기존의 사회가 소멸되고 새로운 
사회가 생성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줄기세포와 같은 복
원으로의 갈망에서 <위협적으로 증폭하는 감염세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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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막을 수 없는 속도록 증폭하는 확진자>와 관련된 
감염 재생산지수 증가, 제어되지 않는 속도로 생산되는 
유언비어 증가와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를 바라는 갈망이 
등폭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코로나의 증식기에 대한 인
간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불안의 정도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코로나의 번식이 증폭되고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책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이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 ,2, 3단계를 공식적
으로 발표하면서 방어책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베티 
뉴만[16]의 예방단계에서 1차 예방으로 예방접종, 개인
위생 관리(손씻기), 보건교육, 주거환경개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로환경향상으로는 재택근무 등 2차 예방으
로 조기진단, 치료, 집단검진, 합병증 예방, 약물 복용 지
도와 병행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1단계에 집중할 필요
성이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서도 일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과 같이 방어선을 확보하고자 
정부와 각 개인이 노력하였으며, 해로운 스트레스원으로
부터 보호하고, 차단시키고,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활동 
포함하였고, 이차예방으로 질병증상을 초기진단, 내적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단계와, 삼차예방은 치료와 스트레
스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대상자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경험한 점에서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
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줄기세포와 같은 복
원으로의 갈망으로 <불완전한 변형조직세포>와 같이 <예
전 같지 않은 일상생활 형태>로 예전 같지 않은 일상생활 
형태가 변형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재택근무, 비대
면 음악회와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 되어
지는 일상생활과 건물 출입 시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출입 절차에서 간편한 원격의
료가 이루어졌다. 칼 랜섬 로저스(Carl Ransom Rogers)[21]
의 인간 중심이론에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받
아들이지 않거나 이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환경과 
충분히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자기 개념과 경험간
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개인은 불안을 느끼며 신경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근간
이 무너진 조직 속에서 한줄기 세포를 찾기 위해 노력하
는 과정에 기존조직의 소멸을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인
간 고유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행동
은 내적 본성과 회합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분의 합 이상인 사람들을 존중하면
서 서로의 에너지장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
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에너지장이 고유하듯이 타

인의 에너지장을 존중하면서 각자 다름에 대한 인간의 
고유성을 인정과 조직을 위한 화합이 필요한 것으로 여
겨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줄기세포와 같은 복
원으로의 갈망으로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서도 한줄
기 세포>와 같이 코로나로 <기존사회 소멸과 새로운 사
회 생성> 되는 순환을 경험하였다. 기존의 일상생활이 무
너지고, 가게가 폐업으로 이어졌고 예전의 삶이 무너지
고, 근간이 무너진 조직 속에 새로운 형태의 삶의 형태로 
비대면으로 근무와 수업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기
계식으로 주문하는 줄기세포와 같이 기존사회 소멸과 새
로운 사회 생성이라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
은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사 로저스(Martha E. Rogers)[22]의 인간고유성이
론에서 부분들에 대한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전체에 
고유한 특성들을 조직하는 것과 패턴에 의해 확인되는 
환원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에너지장이라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예전의 사회는 무너
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
가 열리면서 살아가는 순환하는 삶을 경험하였다. 로저
스가 평형 역동성의 원리에서 나선성의 원리로 인간과 
환경간 변화는 지속적이며, 확률성이 있고, 다양성이 증
가하는 특성이 있고, 인간은 합리적이며, 평형상태에 안
주하기보다는 내적 긴장이 높아지더라도 자기실현을 위
해 성장과 발달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
에는 누구나 적응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칼 램섬 로저스
(Carl Ransom Rogers)[21]의 ‘내면세계’와 ‘외부환경’
은 본래부터 서로 교차, 작용하고, 환경의 긍정적 요인을 
통해 내면세계에 긍정적 감정의 기초를 세우고,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순환의 과정을 다룬 것이
다. 우리는 예전 같지 않아도 근간이 무너진 느낌을 받았
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
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지금 모두 변화로 인해 각자 나름
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형언할 수는 없지만 안 아픈 
것처럼 살아가지만 많이 아프다. 위드코로나는 위드질병
이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거리두기가 고착화
되어서 교류가 단절되거나 교류가 없어도 무감각해졌다. 
사람의 마음이 접었다 폈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
니다. 이제는 다시 새롭게 새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마음
의 창문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고 다독거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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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체적으로 재생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부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으로 건
강유지, 건강증진, 질병 관리, 영적, 정서적, 경제적인 지
원정책과 안위 간호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각자 못마땅
하고 불만이 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아왔음을 인
정해주고, 잘 살아왔다는 칭찬과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
고 여겨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월적인 생
명력으로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력>으로는 면역, 적응, 
자생, 균형을 경험하며,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
력 구축,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적응력), 스스
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 외부로부터 내부환
경 균형유지(항상성)을 경험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월적인 생
명력으로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과 같
이 <스스로 방어방법 탐색하여 면역력 증진행위>를 경험
하였다. 베티 뉴만(Betty Newman)[16]의 예방단계에서 
1차 예방으로 예방접종, 개인위생 관리(손씻기), 2차 예
방으로 조기진단, 치료, 집단검진, 합병증 예방, 약물 복
용 지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
력 경험에서도 스스로 대응하는 자기방어 면역력을 구축
하기 위해서, 3차 예방으로 스트레스원으로 깨진 기본구
조의 균형상태를 재수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안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중재로 기능회복, 재활단계에 이르게 된
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1차 예
방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음식과 비타민, 약
물, 꾸준히 영양공급, 운동을 하였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와 개인위생, 생활습관에서 면역을 강화하
기 위해 노력한 점과 일치하였다. 2차 예방에서 조기진
단, 치료, 집단검진, 합병증 예방, 약물 복용 지도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에서도 
감기와 같은 하위 질환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경우도 있고, 
인공적으로 면역강화할 수 있는 약제나 면역방법에 관심
이 높아졌으며, 예방점종을 1, 2, 3차 철저히 접종하였
고,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3차 예방으로 스트레스원으로 깨진 기본구조의 
균형상태를 재수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안녕 상태로 되돌
리기 위한 중재로 기능회복, 재활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에서도 스트레스
원이 코로나19를 방어하기 위해 코로나 신속항원(PCR)
검사를 검사를 하고 코로나 진단받고 자가 치료하면서 
스스로 방어방법 탐색하여 면역력 증진행위로 건강관리
만 할 것이 아니라 면역기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를 하

면서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을 추구하고자 노
력하였고, 환경적인 상황과 예방접종에 대한 갈망과 유
언비어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각자 위드코
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코
로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지능 회복과 재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사회는 질병으로부터 복원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으로 재생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
고 면역력 키우고 강화하기 위해 홈 트레닝을 하면서 스
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과 같이 스스로 방
어방법에 대해서 탐색하며 생활습관과 인공 면역등 면역 
증진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방법으로 면역력 증진행위를 위해 통제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 면역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월적인 생
명력으로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 : 적응력>와 
같이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맞추어 나가는 능력 : 적자생
존>을 경험하였다. 

로이 적응이론[23]에서는 변화하는 내적 외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전체로서 기능하는 개방적 적응
체계 또는 생물, 심리,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였으므로 위
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근무 형태에 대한 생각과 빠른 판단과 적응을 하여 줌수
업, 구글클래스, 구글미트등 온라인 대체 방법을 활용하
였고, 처음에 어렵던 온라인 수업이나 녹화수업이 재택
근무 등의 장점으로 더 편해졌고, 불편한 마스크가 착용 
안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한 것처럼 외부환경변화에 적합
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생성된 점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
진다. 로저스[22]의 모형은 삶의 과정으로 통합되는 에너
지장으로서의 인간과 환경에 대한 모형으로 고유한 인간
은 환경과 통합된 한의 단일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의 총
체성 내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통합된 총체적인 
대상자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켜 건강을 증진하는 것
이며, 주변 무언가로부터 잘 받아들여서 적응하면 건강
한 상태라고 하였다. 나이팅게일[17]은 인간은 질병에 대
처할 자연적인 회복력을 지닌 대상이며, 환자는 간호대
상이 되거나 혹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변화에 알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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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맞추는 능력(적응력)으로는 처음에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초기에는 불편하였고 어렵던 온라인 수업이
나 녹화 수업이 재택근무 등의 장점으로 더 편해졌고, 새
로운 환경과 변화된 근무 형태에 대한 생각과 빠른 판단
이 빠른 적응을 하여 줌수업, 구글클래스 활용, 미트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맞추어 
나가는 능력(적자생존)으로 재생력의 형태는 적응으로 
볼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기방
어를 구축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맞추어가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지만 외부와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 한 경우에는 우발적이고 충
동적인 묻지마 폭행과 타인에게 자신의 분노 폭발로 자
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 폭발
하는 양태와 표현되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만 내면세계와 
외면의 세계 거의 유사한 동전의 양면으로 간주하고 조
절하고 중재해야 한다.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우리 
모두 코로나라는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므로 아픈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다독거려야 할 때이다. 누가 
덜하고 더 많이 아프지 않다. 우리 모두 아픔이 있다. 상
실과 예전에 살던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다. 서로 안고 살
아가 할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월적인 생
명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 자생력>'과 
같이 <스스로 살기 위해 채워서 자생력을 부여함>를 경
험하였다. 

도로시 오렘[24]의 자가간호결핍 이론에서 자가간호
를 인간의 조절 기능으로서 생명의 지속과 성장, 발달 그
리고 개인의 온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
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인간의 특성에 대
한 가정은 인간을 자가간호라는 형태의 활동을 통해 자
기유지 및 자기조절을 하는 존재로 개방체계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
구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개인의 자가간호 능력이 영
구적, 일시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자가간호 제공자에서 
환자로 바뀌는데, 이때 필요한 의학적 치료로 참여하는 
것이 건강이탈 자가간호활동이라고 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질병환경에 처해도 재택근무와 배달음식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유튜브 활용해서 운동하고, 아프거나 이
상이 있을 때 비타민, 약을 복용하고, 병원을 가서 병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보충

하므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유지 증진활동 및 자기조절을 
하는 존재로 개방체계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 생
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재생력의 형태는 자생으로 
볼 수 있었다. 

인간은 앞으로 더 위험한 질병환경에 처해도 지금처럼 
스스로 자기 방어를 잘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잘하면서 재택근무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견뎠으며, 건강유지 증진 차원에서 운동
과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 때 비타민을 챙겨 먹었고, 빠르
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서 병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
하였다. 자가간호가 성숙하지 않았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족구성원이나 책임있는 성인이 이
들의 자가간호를 대싱 수행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스스
로 자신의 결핍을 보충하지 못하는 의존적 자가간호가 
요구되는 인간들을 위해 같은 공통체로서 지도적인 장치
와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월적인 생
명력으로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와 같
이 <스스로 살기 위해 채워서 자생력을 부여함>을 경험
하였다.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로는 코로
나 초반에는 비대면 수업과, 업무와 취미 생활, 건강과 
경제사이, 경제적 거리두기와 사화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 균형이 무너졌고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예전 같지 않고 부족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적당한 선에서 미완성 상태로 봉합된 적당한 거리에서 
직장생활, 건강관리, 수업 등 균형을 맞추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력으
로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하는 것으로 
외부와 내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은 인간의 초
월적인 생명력으로 자신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코로나의 재생력 체험으
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환경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
는 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내부환경을 안정적으로 균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랄드 캐
플란(Gerald Caplan, 1961)[25]은 일상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삶의 균형 또는 평형이 
깨진다. 불균형 시기 동안 정서적 당혹감과 무력감으로 
인한 내적 긴장과 불안이 발생한다. 캐플란에 따르면 위
기 동안 위기는 개인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대응 방법을 배우는 것에 더욱더 개방적이다. 위
기의 결과 개인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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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외부환
경에 변화에 소통하지 않고 내부환경을 일정하게 항상성
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환경 변화 정도에 따
라 내부환경 변화의 비율이 조율되어 전체적으로 일정하
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압과 내압 간의 
압력이 축적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주전
자의 압력을 빼듯이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서 압력을 
빼는 방안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감성적인 위로의 장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여겨진다.　COVID-19 확진자의 격리 체험[6]
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립; 극야로 내던져짐, 소금사
막 속에서 스스로 아포형성, 다양한 미래세상과 공존시
대와 본 연구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서 나타
난 생명유지, 증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면역력 향상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 스스로 자생과 외부와 내부 간의 균
형을 유지하는 인간의 생존본능이 살아 있는 초월적인 
생존력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코로나19 시대
와 위드코로나 시대에서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인간의 초
월적인 생명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 외압과 내압에 의해 
굴절된 사회형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시기라는 
점이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증폭과 변형, 소멸과 
생성과 그에 따른 지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각
자 개인마다 추구한 재생력 체험을 통해 면역을 증진시
키고, 적응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고,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간의 균형유지 등과 같이 위드코로
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을 공유함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
이 다시 찾아와도 인간의 재생력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
로 다시 나아 갈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이 어떠
한지를 탐색하기 위해 밴 매넌[13]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으로 도출된 주제는 ‘조여 들어오는 외압을 버티는 
힘’, ‘폭발적인 내압을 견디는 힘’, ‘위협적으로 확산하는 
감염세포’, ‘불완전한 변형 조직 세포 근간이 무너진 조
직 속에서도 한 줄기세포’, ‘스스로 대응하는 자가방어 
면역력 구축’, ‘환경변화에 알맞게 맞추는 능력(적응력)’, 
‘스스로 살아가는 생존하는 능력(자생력)’, ‘ 외부로부터 

내부환경 균형유지(항상성)’ 9개의 주제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재생력 형태로는 외압, 내압, 증폭, 변형, 순환, 

면역, 적응, 자생, 균형 등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위드코
로나 시대의 재생력 체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재생력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재생력를 개선하기 
위한 실습 또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아온 대상자로 전염병 
관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연구참여자
의 요청에 의해 분석 시 연구자가 고려하여 진행하였으
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과 개념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위드코로나 시대에 재생력 증진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반복 연구를 제
안한다. 둘째, 위드코로나 시대 이외에 밀접접촉자 또는 
다른 상황에 의한 재생력 경험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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